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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대형하이브리드비교시승기

고속주행안정감은그랜저,연비는크라운이앞서

로드테스트김기범편집장,강준기기자

현대차7세대그랜저

수납칸뒷좌석공간활용성훌륭

주행정숙성제동성능도뛰어나

HEV원조토요타크라운

3개전기모터탑재,연비22.39㎞/L

편안한승차감,운전손맛도좋아

그랜저와크라운은하이브리드인만큼배터리보증도중요하다.배터리에대한두제조사의보장기간은

10년/20만㎞까지다. [사진로드테스트]

8만8480대.현대차그랜저의올해누적판매대

수다. 7세대로거듭나며압도적 1위자리를사수하

고있다.그중에서도엔진과전기모터가함께들어

가연비좋은하이브리드(HEV)의판매비중이거

의 50%에 달한다. 그랜저가 쌓은 굳건한 벽에

HEV 원조 가문출신이도전장을던졌다.토요타

크라운으로, 주행코스별연비와정숙성, 승차감과

적재공간등다양한부문에서승자를저울질했다.

그랜저트렁크,크라운보다10L작아

그랜저는 1986년등장해 40주년을앞둔현대차

의장수모델이자플래그십세단이다. 현행 7세대

는제네시스브랜드의독립이후더크고고급스럽

게변했다.초대그랜저의디자인을계승한오페라

글라스가 좋은 예다. 5035㎜의 차체 길이는 과거

기함이었던에쿠스와맞먹는다. 나아가 17㎞/L의

복합연비는현대차라인업의막내,캐스퍼보다뛰

어나다.

하지만 그랜저도 크라운과 비교하면 새댁이다.

크라운은1955년등장해약 70년간16세대에걸쳐

진화했다. 센추리를제외한토요타의실질적인플

래그십으로,본래일본내수시장에주력하는

모델이었다. 그러나 이번 세대는 더욱 젊

고역동적인감각과하이브리드구동

계를 앞세워 토요타의 글로벌 전략

차종으로탈바꿈했다.국내엔크로

스오버버전이먼저들어왔다.

기함급차종을선택하는소비

자는 적재공간도 중요하게 따

진다. 크라운이 소폭 여유롭

다.트렁크기본용량은그랜저

가480L,크라운이490L다.크

라운은 2열시트폴딩까지지원

한다.또트렁크바닥부터천장까

지높이가상대적으로여유로워부

피가큰짐을좀더수월하게실을수

있다. 다만, 전동트렁크 기능이 없는 점은

옥의티다.

두차의장비수준은비슷하다.계기판과중앙모

니터모두12.3인치다.국내소비자가중요하게생

각하는 1열 통풍 시트와 스마트폰 무선충전 역시

기본으로갖췄다.다만,공간활용성은그랜저가앞

선다.기어레버를운전대뒤로붙이면서넉넉한중

앙수납공간을챙겼다. 크라운은전자식기어레버

를갖추되휴대폰을수직으로넣는충전패드로구

성했다.

두차모두시트의가죽질감뿐아니라옆구리를

아늑하게감싸는맛이좋다.크라운은지상고가높

아 소형 SUV처럼 엉덩이를 가볍게 밀어 넣어 탈

수 있다. 뒷좌석 공간감은 그랜저의 승리다. 다리

공간에주먹 1개가더들어간다. 크라운은 2열시

트의힙포인트가 1열보다높아개방감이좋다. 두

차모두 2열열선과송풍구, 2개의USB-C포트를

갖췄다.

이번비교는크게 풀-투-풀(Full-to-Full) 방

식의실연비비교와계측기를활용한발진가속및

제동거리비교등세가지테스트를진행했다.그랜

저하이브리드는직렬 4기통 1.6L가솔린터보엔

진과전기모터, 배터리를조합해 230마력을뿜는

다. 정부공인복합연비는18인치휠(시승차)기준

18.0㎞/L다.앞바퀴굴림(2WD)모델만나온다.

크라운2.5하이브리드는직렬4기통 2.5L가솔

린자연흡기엔진과 3개의전기모터, 배터리를조

합해 시스템 최고출력 239마력을 낸다. 정부공인

복합연비는21인치휠(시승차)기준17.2㎞/L.토

요타의전기식사륜구동E-Four(AWD)단일모

델로나온다.계측기로확인한0→시속100㎞발진

가속성능은어떤차이가있었을까?

사륜구동과 3개의전기모터를탑재한크라운의

승리를예상했지만,그랜저가평균 0.53초더빨랐

다.상대적으로가벼운몸무게(그랜저1700㎏, 크

라운1845㎏), 그리고토크가좋은터보엔진의영

향이컸다. 두 차 모두시승차기준너비 225㎜의

타이어로,그랜저는넥센엔페라슈프림S, 크라운

은브리지스톤투란자제품을끼운다.

다음은제동성능비교.두차모두시속100㎞에

서정지까지필요한제동거리를계측했다. 그랜저

는 평균 37.73m, 크라운은 38.76m를 기록했다.

초기제동은크라운이37.9m를기록하며그랜저보

다짧았지만,반복된급제동환경에서페달감각이

푹신해지는페이드현상이일찍이찾아왔다. 그랜

저는 37~38m를 꾸준히 기록하며 좀 더 안정적인

기록을냈다.다만, 145㎏의공차중량차이를감안

하면두차의1.06m차이는납득할만한결과다.

크라운,전동트렁크기능없어 옥의티

시속80㎞항속주행상황에서두차의실내소음

수준도비교했다. 그랜저의승리였다. 2열까지이

중접합차음유리로틀어막은결과, 평균 61~63㏈

(데시벨)을기록했다. 크라운은 64~66㏈로, 풍절

음과바닥소음은잘막았지만엔진음이상대적으

로도드라졌다. 다만,캠리나 RAV4 등같은구동

계를사용하는토요타차종보다방음수준은더훌

륭했다.

다음은연비비교다.우선인천계양의주유소에

서두차모두연료를가득채운다음, 서울서초동

로드테스트사무실까지편도31㎞구간에서1차

연비계측을진행했다.결과는크라운의압도

적승리.평균22.5㎞/L의연비를기

록했다. 공인연비보다 한층 높

다.그랜저는평균 18.5㎞/L

로, 공인연비는웃돌지만

크라운과 3.8㎞/L의 차

이를보였다.이유는어

렵지 않게 찾을 수 있

다.크라운이전기모터

3개를 쓰는 까닭이다.

덕분에 도심 구간에서

전기차(EV)모드사용

비중이 그랜저보다 높

고,배터리회복속도가빠

르다.그만큼EV모드개입

시간을늘릴수있다. 현대차

는엔진이주도권은갖고,전기모터

가 보조 역할을맡는다.그래서연비가 잘나오는

조건이일반가솔린차와동일하다.

이번엔서초동에서영종도미단시티까지중고속

위주환경에서 2차계측을진행했다. 이번엔그랜

저가기지개를폈다.평균20.1㎞/L까지오르며크

라운과격차를좁혔다. 토요타하이브리드는도심

연비가고속연비보다잘나온다.실제시속 100㎞

이상환경에선 EV 모드가거의개입하지않는다.

그랜저도주행중엔진으로배터리충전하는시간

이빨랐다.구동계특성외에두차의주행질감은

상대적개성이뚜렷했다.

그랜저는고속주행안정감이뛰어나다. 3세대플

랫폼으로갈아타면서무게중심을낮춘결과속도를

높일수록 차체를 바닥에 진득하게 붙이는 느낌이

좋다.여기에랙타입파워스티어링(R-MDPS)을

사용하면서무게감도좋고,포장상태가고르지못

한노면에서도안정적인거동을유지했다. 크라운

은좀더부드럽다.렉서스ES, 토요타캠리와비슷

하되 높은 지상고와 넉넉한 서스펜션 움직임으로

부들부들 기분 좋은 승차감을 완성했다. 운전대

조작에따른앞머리반응도그랜저보다예리하다.

편안한이동과운전의손맛까지놓치고싶지않다

면크라운이취향에더맞을수있다. 다만, 고속에

서차체를진득하게누르는감각은그랜저가우위

다.

취재를마친뒤연료를가득채운뒤실제연비를

계산했다. 해당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99원이었으며 이날 주행거리는 169㎞였다. 그

랜저는 8.776L의 가솔린이 들어갔고 비용은 1만

5788원,최종연비는19.21㎞/L를기록했다.크라

운은7.546L를주유해비용은1만3575원,최종연

비는 22.39㎞/L를달성했다. 크라운의완벽한승

리였다.

경제성을체크할땐제조사보증기간도살펴보면

좋다.먼저일반보증(차체및일반부품)은토요타

가 3년/10만㎞로넉넉하고,엔진및동력전달계통

보증은현대차가5년/10만㎞로기간이더길다.두

제조사모두하이브리드구동배터리보증은 10년

/20만㎞까지제공한다.따라서두차모두10년동

안은배터리걱정없이운행할수있다.마지막비

교는가격이다.그랜저는세가지트림으로4266만

~5161만원이다. 최상위트림에모든옵션을더하

면 5735만원이다. 시승차는익스클루시브트림에

현대스마트센스옵션더한모델로 4855만원이다.

크라운은대부분옵션을포함한단일트림으로들

어온다. 가격은 2.5 하이브리드가 5750만원, 2.4

터보하이브리드가6570만원이다.

<광주일보와중앙SUNDY제휴기사입니다>


